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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활복지개발원, ‘2023 찾아가는
수도권지역 자활정책포럼’성황리 개최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하 개발원, 정해식 원장)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전혜숙 국회의원실, 국민의힘 최영희 국회의원실, 정의당 강은미 국회

의원실은 ‘2023 찾아가는 수도권지역 자활정책포럼’을 11월 3일 금요

일, ‘사람중심 자활사업 실천 방법론’을 주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개

최했다.

서울․경기․인천 광역자활센터와 한국지역자활센터 협회 지부 주관으

로 진행된 이번 포럼은, 자활사업 운영의 각 단계에서 참여자의 주체성

과 참여도를 높이는 구체적인 자활사업 실천 방법과 정책목표 다변화를 

위한 ‘사람중심’ 자활프로그램 개편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토론에 앞서 진행된 주제발표에서 경북대학교 김정원 교수는 사람중심 

자활실천의 개념과 구성 논리를 기반으로, 기관운영·자활사업단 운영·

게이트웨이와 사례관리 운영 측면에서 사람중심 자활사업 실천 방법

론 및 실천사례를 제시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황미영 부산가톨릭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

사람중심 자활사업 실천방법 구체화를 통한 자활사업 고도화 방안 △새

로운 자활사업 실천방법으로의 전환과 확산 가능성 △자활제도와 사람

중심 자활사업의 현실적 관계 △사람중심 자활사업 실천을 위한 현장 



- 2 -

운영 자율권 보장 등 다양한 주제로 논의하였다.

※ 토론자 : 신명호 사회투자지원재단 사회적경제연구소장, 이문수 한국지역자활센터협

회 사무총장, 안미현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자활정책지원실장, 이선화 서울지역자활센

터협회 정책위원장 

개발원 정해식 원장은 “이번 포럼은 제2차 자활급여기본계획(2021~20
23)을 마무리하고 제3차 자활급여기본계획(2024~2026)을 준비하는 중

요한 시점에 이루어졌다. 자활사업이 단순히 참여자의 취·창업만을 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의 정성적 변화를 이끌기 위한 맞춤형 자

립지원제도로써 역할을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개발원은 광역자활센터와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가 함께 진

행하는 찾아가는 지역자활정책포럼을 더욱 확대하여, 약자복지이자 

촘촘한 사회안전망 제도인 자활사업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앞장서겠

다”고 밝혔다.

붙임. 2023년 찾아가는 수도권지역 자활정책포럼 사진.


